
Donor Interview

고려대 출신 벤처기업가 육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개교 120주년 기념 발전기금
김대영 교우(행정학·사회학 81)

"2008년 11월에 회사를 만들고 모태펀드를 받았어요. 투자

할 곳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크래프톤이었죠. 상장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신화 창조'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으니 뿌듯합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 원의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일을 보는 건 투자자에게도 

큰 보람이니까요. 이런 일이 모교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시락 선행'을 통해 배운 나눔의 가치

그는 어릴 때부터 나눔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점심을 굶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머니에게 부탁해 매일 3개의 도시락을 들고 다녔을 정도다.

"그때부터 항상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이번 기부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학교에 건물을 짓거나

장학금을 주는 일은 꼭 제가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 일과 관련된, 보다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잘하는 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인데,

평소 우리 학교에 벤처기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금이 잘 쓰여서,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고, 그 기업들이

다시 학교에 기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며,

"좋은 기업을 발굴해 국가 경제에 도움에 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투자를 결정할 때, 사업 아이템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반듯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 '정(正)한 사람'이

벤처기업을 해야 성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투자자로

성공을 거둔 이유를 알 것 같다.

문화 콘텐츠 분야의 강자가 된 1세대 벤처투자자

그가 2008년에 설립한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강자로 꼽힌다. 창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한

200억 원의 모태펀드(정부 출자금으로 만들어진 기금)를

받아 총 500억 원 규모의 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 조합

을 설립, 이듬해 게임업체인 크래프톤에 투자했다.

크래프톤은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배틀 그라운드'를 개발한

회사로, 투자를 받은 이후 급속하게 성장해 2021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상장 이후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 K-콘텐츠

관련 모태펀드를 조성한 이래 사상 최고인 멀티플(수익

배수) 13.1배를 기록했다. 꿈의 투자 수익을 현실화한 대표

적인 성공 사례로,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업계에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크래프톤 신화 창조'의 주역

그가 벤처투자 업무를 시작한 것은 1997년, 한국기술투자

(현 SBI인베스트먼트)에 입사하면서부터다. 대학 졸업 후

코오롱, LG증권(현 NH투자증권)을 거쳐 미국 유학을 떠난

그는 뉴욕대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귀국 후 광고회사인

오리콤에서 일하다 한국기술투자로 자리를 옮기며 본격적

으로 투자 업무를 익혔다.

입사 2년 후인 1999년, 그는 당시 '스타 크래프트'의 투자를 

진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게임 사업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게임은 전혀 하지 않지만, 게임회사의 사외

이사를 10년간 맡으면서 게임업체의 속성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웃었다.

벤처투자사를 운영하며 크래프톤, 콩스튜디오, 젠틀몬스터 등 다수의

유망 기업을 발굴한 김대영 교우. 그가 지난 1월 모교에 발전기금

50억 원을 쾌척했다. 우리나라 1세대 벤처투자자로서 그동안

국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크게 기여한 그는 '앞으로

고려대 출신 벤처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을 만들고 싶다'며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 정운오IT교양관 1층에 조성된 창업 지원 공간,
KNI 스타트업 유니버스

▲2022년 벤처 투자 부문 최고 영예인 '포장' 역대 5번째 수상,
2024년 벤처 투자 최초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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